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신원식 국방부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양소영 위원장, “신원식 후보자의 행보와 발언 그 자체로 이미 한반도 평화에 위협”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이하 양소영 위원장)가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국회 소통

관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신원식 후보자의 지

난 행적과 발언은 그 자체로 국방부의 국군, 그리고 한번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진 통일 관련 발언, 부하 사망 사건 은폐 등의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이 날 기자회견은 사학과 재학생, 전역자, 입대 예정자가 함께 참여하며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 문제부터 안보관, 군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기

자회견에 참여한 성준형 숭실대학교 사학과 학생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질 자가 결코 

가져서는 안되는 역사인식”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군부독재에 항거한 국민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역자 신분의 소현호 공군 예비역 병장은 신원식 후보의 부적절한 안보관을 꼬집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며이된 ‘평화적 통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순 없다”고 지적했

다.

입대 예정자인 장한솔씨의 경우 “신원식 후보자는 과거 중대장 시절 부하의 사망을 은폐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 09. 25.(월) 배포즉시 담

당

김용준 더불어민주당 

청년국 주임(010-5067-8069)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민주당사 3층 청년국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이 은폐 ‧조작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런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 군대에 가

는 것이 무서우며 얼마나 많은 진실이 더 은폐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입대 예정자로써 

우려를 표했다.

한편, 다가오는 27일 국회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며 신

원식 후보자에 대한 역사관, 사망사고 은폐, 안보관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재기되고있는 

상황이다.


